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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이론적 통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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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쿼드러플 헬릭스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적 통합

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탐색했다. 그 결과,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 창

업생태계 주체 간 입지 환경에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산업(기업)은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경

제성, 접근성 등 입지 요인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의 주체 중 정부는 

안정적 재원 운영과 시장변화에 따른 조직규모 조절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주체보다 입지 환경에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

식과 기술에 대한 흡수능력 강화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

력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쿼드러플 헬릭스 구성요인 간 선순환 체계 재구축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 간의 운영체계 개편은 향후 지역의 창업생태

계 자생력 확보와 산업(기업)의 생존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기존의 높은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혁신중개조직(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의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높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쿼드러플 헬릭스, 입지환경,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거래비용, 창업생태계, 창조

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the survival and competitiveness of start-up by apply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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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based on the Quadruple Helix framework. It focuses on the role of the 

locational environment-economic feasibility,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in shaping interactions among the 

four innovation actors: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tiona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industrial, academic, and civic actors, directly influencing start-up survival and 

growth. In contrast, government actors are less sensitive to these factors due to stable resources and limited 

responsiveness to market dynamic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startups must enhance their absorptive 

capacity for external knowledge and technology.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Quadruple Helix components 

is essential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 and reduce transaction costs.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forming the current government-led start-up model into a synergistic, circular structure grounded in 

Quadruple Helix interaction can strengthen ecosystem resilience. Furthermore, leveraging innovation 

intermediaries-such as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CEIs) and Techno Parks-can help 

reduce high transaction costs faced by SMEs. Policy efforts should prioritize enabling startups to grow 

autonomously, support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regional startup ecosystems.

Keyword : Quadruple Helix, Locational Factors, Absorptive Capacity, Collaboration, Open Innovation, Transaction Costs, 

Startup Ecosystem, CCEI, Techno-Park

1. 서론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서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혁신 기술 기

반 기술창업은 단일요인의 경제주체에서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

며, 각국의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갖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창업생태계는 규모의 성장으로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의 신생률은 1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5년차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33.8%로 OCED 평균기준 낮은 수치이다. 즉, 현재 많

은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를 극복하고 스케일업(Scale-up) 단계적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초기 시장진입 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조달 

및 경영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

라의 창업생태계는 중앙주도 운영으로 규모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나, 외부 환경 변화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방안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과제로 남은 상황이

다.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은 유망한 기술

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며, 창업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쿼드러플 헬릭스 구성 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쿼드러플 헬릭스(Quadruple Helix)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거래비용 완화를 위

한 이론적 통합관점으로 접근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쿼

드러플 헬릭스 구성 요소인 정부, 산업, 대학, 시민 간 나선형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연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능으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협업(Collaboration), 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y) 등 3개 이론을 설정하여 탐색한다. 또한, 창업기업 생존율과 거래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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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locational factors) 요인 중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지

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운영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는 단일 요인에 

집중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 또는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에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쿼드러플 헬릭

스, 입지환경,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 등 5개 이론기반의 연계성 관점에서 탐색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니며 이론적 통합관점에서 운영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을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과 창업기업의 입

지 환경이 거래비용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방안 및 정책

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분석의 단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쿼드러플 헬릭스, 입지환경,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 이론이다. 각 

이론을 통합관점으로 접근하여 상호 관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창

업기업의 거래비용 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쿼드러플 헬릭스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의 정부, 산업, 대학이라는 주체 간 상호작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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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민사회’를 추가하여 미디어 및 문화 기반 공중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수요,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1].

둘째, 입지환경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장소의 내재적, 관계

적 특성의 총합을 의미한다. 고전적으로는 비용 최소화 관점이었으나, 현대에는 지식 기반 경제와 

인재의 중요성으로 무형자산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

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거래비용 완화의 관점에서 입지환경 요인 중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등 3

개 요인으로 탐색한다 [2][3].

셋째,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며, 내부의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여 시장에서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체계적인 모델이다. 외

부의 지식과 기술을 내부로 도입하는 인바운드(Inbound), 내부의 자원을 외부로 이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외부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지식 창출과 가치를 공유하는 커플드

(Coupled)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혁신 창출에 필요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한다 [4][5].

넷째, 협업은 2인 이상의 다른 주체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유 자원(정보·자금·인력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작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지식 및 협업 자원 확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거래비용이 소

요된다. 협업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기업(조직) 간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하여 거래비용 완

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6].

다섯째, 흡수능력은 기업이 외부의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에 대해 조직 단위에서 가치를 인식

하고 체화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으로 정의한다 

[7]. Zahra & George는 기존의 흡수능력 이론을 정교화 하여 잠재적 흡수능력과 실현적 흡수능력으

로 분리하고 하위 요인을 구성하여 조직의 지식 창출과 활용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동적 

조직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조직이 흡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지식, 조직 내외부의 지식 흐

름과 (비)공식적 소통 패널, 표준화된 절차,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여섯째,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경제적 교환을 진행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외 거래 성사와 

완수에 수반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의미하며, 거래 상대를 탐색하고 거래 대상의 품질과 가치를 평

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 [9].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내용을 공식 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계약 위반 시 바로 보정 비용이 수반된다 

[10]. 거래비용 완화를 위해 협업과 혁신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탐색, 협상, 모니터링 등) 축소

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업 간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기업의 생존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정보 교류가 활발한 클러스터 내의 기업이 생존율이 높으며,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진 국가는 

기업의 거래비용 효율성이 높아 생존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1-13].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에 기반 한 구성 주체의 입지 환경과 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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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거래비용 완화 체계의 타당성

과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통합관점에서의 연구분석 방법은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연구 분석의 방법

[Fig. 2] Research Analysis Method

3. 연구내용

3.1 쿼드러플 헬릭스와 입지환경 간 관계성

쿼드러플 헬릭스를 구성하는 혁신 주체인 정부, 산업, 대학, 시민은 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의 영역을 공유하는 입체적인 상호작용으로 선형적 과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 간 피드백으로 진화

한 비선형적 특성을 가진다 [14]. 혁신 주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각 주체의 경제성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사업 초기 시장진입 단계 위험 요인을 완

화하고 정부의 세제지원과 공간 지원 등 전략적 기업부지 제공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15][16].

입지환경 중 접근성은 주체 간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 통로를 제공한다. 높은 입지 접근성은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 간 나선형 연결을 강화하여 상호 간 지식교류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다. 비

대면 소통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은 상호 간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여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에 영향

을 미쳤으나 암묵적인 지식 이전과 조직문화 저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병행운영이 필요하다 

[17][18]. 입지환경 요인 중 편의성은 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지역에 인재

가 정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성은 지역 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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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인력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킹과 협업이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창업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교통, 문화, 생활시설 등 

입지환경의 편의성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9][20].

입지환경은 쿼드러플 헬릭스를 구성하는 주체의 구성원이 창업생태계 영역에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요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오

랫동안 동일 지역에 정주하여 전문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높은 수준의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다. 경제성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공간 지원이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에 기여하고, 접

근성은 교통망·허가 체제·공공 기반 시설의 물리적 거리·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치며, 편의성은 주

거·문화·서비스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쿼드러플 헬릭스와 입지 환경(경제성, 접

근성, 편의성) 간의 관계성과 효과성은 [표 1]과 같다 [21-23].

  [표 1] 쿼드러플 헬릭스와 입지환경 간 관계성

  [Table 1] Identifying common factors between the Quadruple Helix,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Helix 

구성요인

입지환경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정부

- 조세 감면, R&D 보조금, 

금융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창업생태계 거점시설 조성 

등 전략적 공공투자로 지

역경제 활성화

-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 물리

적, 디지털 접근성 향상

- 공공 데이터개방, 규제샌드 

박스 운영으로 혁신 활동의 

장벽 제거

- 공공서비스,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의 정주 경쟁력 

향상

-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공 플랫폼 및 공간 

제공

산업

- 낮은 창업비용(임대료)과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조

달(VC,투자자) 접근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

역 경제 성장 견인

- (핵심)인력, 기술·시장 파트너

사, 고객 접근성 제고로 비즈

니스 기회 창출 및 확장

-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

종/이종 산업 간 교류 활성화

- 협업 공간 기반 다자 간 소

통 운영 편의성 제고로 다자 

간 지식교류와 가치 발견 기

여

-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

태계 조성 촉진 기여

대학

- 저렴한 입주기업 임대료와 

대학 자원 연계로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 확장 용

이

- 인적자원(연구원) 공급 및 

산학협력 기반 확보 용이

- 지역 내 산업(기업)과 물리적 

접근성/네트워크 접근성이 좋

아 공동 R&D, 기술이전 촉

진

- 지식재산 확산으로 거점 기

능과 콘퍼런스로 외부 인재 

유입

- 정주 여건 편의성으로 우수 

교원 및 해외 유학생 유치에 

기여

- 지역 문화/지식 커뮤니티 형

성 주도, 캠퍼스를 개방형 혁

신 공간으로 제공

시민사회

-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금

융 등 창업기업의 자금 조

달 기능 역할 수행

- 지역 제품/서비스 소비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

(Test-bed)

- 공공장소/온라인 커뮤니티 접

근성을 높여 상호 간 아이디어

교환 및 사회적 자본 형성

- 리빙랩 운영으로 다양한 사

용자 수요 발굴 및 솔루션 

검증

- 개방적 공동체 문화로 성공·

실패 정보 공유 편의 및 새

로운 아이디어 제시 가능

- 자생적 밋업(Meet-up), 해커톤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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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 간 관계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이론은 윤재만·장봉임의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 프레임워크의 공통 요인(다중 주체 간 협업, 개방적 지식흐름, 공동가치 창

출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간 공통 요인 기반 관계성

  [Table 2] Relationships based on common factors between absorption capacity, collaboration, and open innovation

관계 요인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다중 주체 간 

협업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외부 파트너(대학, 기업 등) 

간 지식 격차 해소 및 공동 

연구개발로 높은 수준의 핵

심 역량 학습으로 지식 경

쟁력 강화, 참여 주체의 흡

수능력에 따라 더 높은 수

준의 파트너와 유의미한 협

업이 가능.

상호 간 다른 기능과 역량

을 가진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 지식, 위

험을 공유하여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호혜적 관계로 

동반성장과 시너지를 창출

하는 핵심 활동.

기업(조직)의 경계를 넘어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혁신을 위한 능동적 파트너 

관계의 운영으로 전략적 지

향점 확보와 참여 주체 간 

효익 창출 등 필요성과 정

당성 확보.

개방적 지식흐름

(Open Knowledge 

Flow)

외부 전문 지식을 식별‧소

화하고, 기존 지식과 융합하

여 새로운 형태로의 변환. 

내부의 동적 역량을 활용하

여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지식 흐름의 ‘필터’ 및 

‘변환기’ 역할.

기업(조직) 간 경계를 넘어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소

통할 수 있는 통로(channel)

로 공동 프로젝트, 인력 교

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

업(조직)의 지식 이전의 속

도와 효율성 제고.

내부 기술 역량 한계 극복

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외부 지식의 유입‧유출로 

혁신성과 창출.

조직 간 경계의 소통과 투

과성을 높여 내‧외부 지식

의 결합을 극대화.

공동가치 창출

(Joint Value 

Creation)

협업 기반 내재화로 외부의 

지식을 소화 및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공정개선 등 상업적 

성과로 최종 연결하여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

협업에 참여하는 조직이 보

유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

여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단독

으로 창출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사회

적 공동가치 창출.

기술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보, 신시장 개척 구축 등 

혁신적인 가치 창출의 기회 

탐색을 외부 동반관계를 통

해 모색하고 실현하여 혁신 

기반 공동가치 창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흡수능력 간 관계성은 윤재만‧장봉임의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러플 헬릭

스 기반 프레임워크 모델을 적용했다. 흡수능력은 조직이 외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학

습 역량이며, 협업을 통한 학습 역량을 외부 파트너 대상으로 확장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기업

(조직)이 보유한 흡수능력, 협업과 다른 주체 간 전략적 실행 체계의 관계성은 [그림 3]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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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간 순환 체계

[Fig. 3] A circular system of absorption capacity, collaboration, and open innovation

3.3 창업기업 거래비용 완화

창업기업은 외부 기업(조직) 간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운영으로 외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인

지하고 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능력은 창업기업의 입지 환경과 혁신 주체를 탐색하

고 효율적으로 외부 기회를 인지하여 상호 간 정보 비대칭성을 낮추고 파트너와 효율적 협상을 추

진함으로써 거래비용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27]. 또한, 조직 간 협업은 상호 간의 호혜적 관계 기

반 운영으로 법률적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간 및 자금 등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 

협업으로 조성된 호혜적 관계는 인적·물적자원 등 비용 절감과 신뢰성 기반 소통으로 협상의 유연

성과 설득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 내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우위를 갖추어 이익창출과 목표 달성

에 영향을 미친다 [28].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의 아

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수요기업은 기업의 기술과 정보 탐

색비용‧연구개발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공급기업은 제품‧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

치 경쟁력 확보 등 상호 간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익을 획득한다. 기업(조직)은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상호 간 목표 달성, 비용과 시간, 네트워크 확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

용과 기술시장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조직 운영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경영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기반의 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쿼드러플 헬릭스와 입지 환경 간의 관계에서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등

을 기준으로 한 비용 절감, [표 2]에서의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간 관계성에 기반 한 비

용 절감과 효율성 등을 [그림 3]의 순환 체계를 통해 도식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쿼드러플 헬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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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의 주체 간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의 거래비용 완화 기반의 운영체계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 주체 간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운영체계

[Fig. 4] Operating system for reducing transaction costs between entities based on quadruple helices

3.4 주요사례

대전의 스타트업 파크는 개방형 공간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이 클러스터에는 대학, 지원기관, 벤처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총 5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가, 투자자, 지원기관,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

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공간 구성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참여 주체 간

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스타트업 파크 내에 위치한 개별 건물들은 점(Point) 요인으로 기능하며, 이 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타트업 거리’는 ‘스타트업 파크’ 고유의 영역(Area)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개방성 측

면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가, 투자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류

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집적화 측면에서, KAIST, 충남

대학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투자기관이 밀집된 입지를 활용하여 상호 연결을 촉진하는 클

러스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여 협력 기관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

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KAIST와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근접한 입지를 통해 우수 인재 흡수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

고하여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는 혁신중개기관으로서 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 접근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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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스타트업 파크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창업기업은 혁신중개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하

고 적합한 파트너사 및 투자사를 발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창업생태계 고도화 

기능을 수행한다.

4. 결론

4.1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쿼드러플 헬릭스 관점으로 접근하여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이

론적 통합관점의 운영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쿼드러플 헬릭스, 입지환경, 

흡수능력, 협업, 오픈이노베이션, 거래비용 등 다양한 이론 간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첫째, 쿼드러플 헬릭스 요인과 입지환경 간 관계성에서 정부는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과 활

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로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부, 산업, 대학, 시민 간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입지환경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 지역 창업생태계에서 구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은 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과 자원을 공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혁신 주체 간 기술 및 시장 접

근성 효율화와 지식 공유, 문화 조성 등으로 혁신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대학은 지식 창출의 인적

자원 공급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경제성 있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우수 인력 양성‧제공으로 산학협력 기반의 지식 커뮤니티 운영의 거점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자생적 혁신 문화 조성과 시장 수요 검증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를 위한 촉매 기능을 갖추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개방적 혁신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둘째, 기업(조직)은 전문 지식과 기술 발전을 위한 시너지 창출 및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즉, 창업기업은 전략적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강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관

계 기반 협업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다중 

주체 간 협업, 개방적 지식 흐름, 공동가치 창출을 통해 창업기업의 난제(문제) 해결과 혁신 성과 

창출로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전체 벤처기업의 6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500대 기업 본사 또한 수

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의 핵심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약화하고 악순환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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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창업 생태계의 문제는 단순히 자금이나 공간 부족을 넘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주도 창업지원 운영체계를 단순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거래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 전문가, 협업 파트너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대·중견기업), 시민사회 등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의 혁신 주체들이 지역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혁신 

중개기관의 보유 자원을 협업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언은 전국 19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테크노파

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한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자원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쿼드러플 헬릭스의 혁신 주체 간 협

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 창업 및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

재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창업기업, 투자자, 중견기업의 밀집도가 낮아 창업 및 산업 생태계의 역

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혁신 중

개기관으로서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의 협력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 한 창업 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나 글

로벌 프로그램이 지역 소재 혁신 중개기관 간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역 자원

과 수요에 맞춘 체계적 정책 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의 

보유시설·네트워크·전문가 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율 제고,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운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특정 사업에 적용하여 지역 내‧외 

혁신 중개조직 간 협업을 위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즉,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술사업화 프로

그램 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외의 혁신중개조직 간 협업 구조를 사업의 

설계 및 실행단계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연계성과 협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2 후속 연구

향후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운영체계 간의 실질적인 관계 분석을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하

다. 창업기업의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쿼드러플 헬릭스 기반 입지환경, 흡수역량, 협력, 오픈이노베

이션, 거래비용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적 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및 정책 도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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